
THE TOWN NEWS 41May 28, 2018   Vol. 1213부동산/경제

트럼프, 수입차에 25% 폭탄관세 추진

아마존, 미국 매출 ‘톱10’ 첫 진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폭탄관세 부과

를 추진한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부과는 세계

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데다 국가안보라

는 명분도 빈약해 글로벌 무역갈등을 다시 고조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

대 대미 수출상품인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산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량 제한 및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

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 트럼프 대통령에 보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이 미국의 매출 상위 10위

권에 진입했다. 

23일‘서울경제’에 따르면 아마존이 전체 매출 실적에

서 톱10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전문지 포

춘의 2018년‘미국 500대 기업’명단에 따르면 아마존은 

매출액 1,780억 달러로 전체 8위를 기록했다. 포춘은 전

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매년 미국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5,000억 달러의 매출액으

로‘부동의 1위’를 지켰다. 석유회사 엑손모빌(2,444억 달

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2,421억 달러)가 

고하게 된다. 보고 기한은 조사착수 후 270일 이내다. 상

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저해

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새로운 

관세부고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차례 수입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을 거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유럽산 자동차를 주타깃

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

차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또 글로벌 자동차 업체

들의 미국시장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멕시코를 압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무역상대국부터 미국 수입차 딜러 등 수많

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애플(2,292억 달러)은 지난해보

다 한 계단 떨어진 4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변화는 아마존의 첫 10위권 진입이

다. 아마존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영역까지 공격적

인‘포식자’로 활동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글로벌 대장주(株) 애플을 

비롯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

마존까지 IT업체들이 1~4위를 독차지했다. 수익 기준

으로도 애플이 1위였고, 이어 버크셔해서웨이·버라이

즌·AT&T·JP모건체이스 순이었다.‘매출 최대 기업’ 월

마트는 수익에서는 20위, 시가총액에서는 12위에 그쳤다. 

미국 증시 “북미회담 
취소, 일시적 영향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

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3

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전문가

들은 장기적인 하락 요인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25일‘매일경제’가 로이터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로 예

정됐던 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S&P500지수

는 0.2%, 나스닥종합지수는 0.02% 밀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장중 1%까지 급

락했다가 회복하며 0.3% 하락 마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

될 여지가 있고 이외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

제를 둘러싼 외교 상황이 급반전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

라고 분석했다.

피터 투즈 체이스투자자문 사장은“투자

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

었다.”며“북미가 이해타산을 신중하게 따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 주 후에 상황이 

또다시 반전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

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미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

망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북핵 문

제보다 미중 무역 분쟁이 증시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존 캐너밴 스톤앤맥카시 리서치어소시에

이츠 전략가는“(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력은 미약할 것”이라며“이보

다도 (중국과의) 무역을 둘러싼 우려가 시장

에 더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